
F10	친 구 들

“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.”(요한복음 21:17)

재러드는 부모님과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교회에서 

집으로 걸어갔어요. 재러드는 초등회 시간에 배운 것을 

생각했어요. 재러드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선생님이 보여 

주시는 그림과 칠판에 쓰시는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지요.

그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명하신 

이야기를 배웠어요.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복음을 나누기 

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재러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. 

아직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다는 걸 재러드도 잘 알고 

있었어요.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. 선교 사업에 쓸 돈을 

지금부터 저금할 수 있잖아!

집에 돌아온 재러드는 애완용 염소인 움베르를 그대로 

지나쳐서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. 그런 뒤 큰 플라스틱 

통을 가져와서 그 위에 조심스럽게 구멍을 내고, “선교사 

기금”이라고 적었어요. 재러드는 자기 방으로 가서 침대 밑에 

있던 용돈을 꺼냈어요. 그러고는 통에 동전을 하나씩 넣었어요. 

동전을 다 넣었는데도 통의 바닥만 겨우 가려졌어요. 어떻게 

돈을 더 벌 수 있을까?

재러드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. 창 밖에서 비치는 밝은 

햇빛이 재러드의 시야에 들어왔어요. 필리핀은 날씨가 정말 

더운 곳이에요. 재러드와 친구들은 거의 매일 방과 후에 

코코넛으로 만든 얼음과자를 먹었어요. ‘바로 그거야!’ 재러드는 

얼음과자로 만드는 선교사 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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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화에	근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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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. 더위를 식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

얼음과자를 만들어 팔 수 있지 않을까?

재러드는 엄마를 찾아 달려갔어요. “얼음과자 만드는 방법을 

알려 주실 수 있어요?” 재러드는 수화로 말했어요. 재러드와 

엄마는 수화를 사용하는데, 수화는 손으로 말하는 언어예요. 

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.

이튿날, 재러드와 엄마는 큰 노천 시장으로 가서 모든 

재료를 샀어요. 집에 돌아온 뒤에 재러드는 큰 그릇을 꺼내어 

코코넛 우유와 연유, 바닐라와 채 썬 코코넛을 넣고 섞었어요. 

엄마와 재러드는 그 혼합물을 깔대기를 이용해서 작은 봉지들 

안에 넣었어요. 그런 후 그 봉지들을 모두 냉동고에 넣었어요. 

“잘했어!” 엄마가 수화로 말하셨어요.

얼음과자를 얼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그리고 

마침내 다음 날 방과 후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! 재러드는 

의자 위로 올라가서 냉장고 위에 있는 하얀 아이스박스를 

꺼냈어요. 재러드는 아이스박스 안에 수건을 몇 장 깔고 

얼음과자를 겹겹이 쌓았어요. 재러드는 당장 장사를 시작하고 

싶었지요.

재러드는 먼지 나는 거리로 달려 나갔어요. 친구들은 직접 

만든 연을 가지고 놀거나 슬리퍼를 던져 깡통을 넘어뜨리는 

놀이를 하고 있었어요.

재러드는 길 한편에 탁자를 놓은 뒤 “얼음과자, 5페소”라고 

쓴 큰 표지판을 붙였어요. 그러자 친구 조넬이 뛰어와서 

아이스박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. 조넬은 재러드에게 5페소 

동전을 주었고, 재러드는 얼음과자를 건넸어요. 둘은 손을 높이 

들어올리고 손바닥을 짝 하고 마주쳤어요.

곧 얼음과자를 사려는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. 

몇 시간 후, 엄마가 저녁 식사 시간에 재러드를 부르셨을 때 

얼음과자는 겨우 몇 개만 남아 있었어요.

재러드는 거의 비어 버린 아이스박스와 동전들을 집어 

들었어요. 재러드는 옷 주머니 한쪽에는 십일조로 낼 동전들을 

넣고, 다른 주머니에는 나머지 동전들을 넣었어요. 재러드는 

선교사 기금 저금통이 채워지는 걸 빨리 보고 싶었어요.

집으로 온 후, 재러드는 선교 기금으로 모은 동전들을 

저금통 바닥에 깔려 있는 동전 위로 떨어뜨렸어요. 아직도 

통을 채우려면 훨씬 더 많은 동전이 필요했어요! 하지만 언젠가 

선교사로 봉사할 생각을 하니 재러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. 

재러드는 저금통이 다 찰 때까지 매일 얼음과자를 팔기로 

마음먹었어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

스스로 돈을 버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. ●

글쓴이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, 현재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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